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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도 안 가 본 곳에
뭘 가지고 갈까?

로봇이 일을 다 해 주는 세상에서, 사람은 무엇을 할까?

「AI 시대 자산격차」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보는 그림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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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도 그려 주는 친구

요즘 똑똑한 기계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요. 사람이 그린 건지 기계가 그린 건지 헷갈릴 만큼요. 어른들은 이제 “그리는 건 다 됐다”고 말해요. 그런데 네가

그린 그림에는 네 마음이 들어 있잖아요.

🗣  “로봇이 그린 그림이랑 네가 그린 그림, 뭐가 달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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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부름도 대신 가 줘

이제 기계는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“이거 좀 사다 줘” 하면 정말로 사 와요. 사는 쪽도 로봇, 파는 쪽도 로봇. 가게에서 로봇끼리 만나 “안녕, 이거 주세

요” 하는 날이 온대요.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?

🗣  “로봇한테 심부름 보내면 넌 그동안 뭐 할래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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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도 안 자고 일하는 친구

로봇은 잠을 안 자요. 밥도 안 먹어요. 모두가 잠든 밤에도 혼자 일할 수 있어요. 일을 정말 많이 하겠죠? 그래서 어른들은 고민해요. “로봇이 이렇게 일을 다

하면, 사람은 무슨 일을 하지?”

🗣  “잠도 안 자고 일하면 좋을까, 힘들까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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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가 보는 아이

아무도 가 본 적 없는 새 땅이 생겼어요. 한 아이는 책을 읽으며 어떤 곳일까 오래 생각해요. 다른 아이는 배에 먼저 올라타요. 누가 맞을까요? 둘 다 멋져요. 그

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은, 가 봐야 알 수 있대요.

🗣  “넌 먼저 가 보는 편이야, 알아보고 가는 편이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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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가 본 숲에서

갑자기 처음 보는 숲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. 지도도 없고, 아는 길도 없어요. 어떤 박사님이 그랬어요.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“새

로운 곳에서도 금방 길을 찾는 힘”이라고요.

🗣  “처음 가 본 곳에서 제일 먼저 뭐 할 거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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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고 싶어도 한 번 더

박사님이 하나 더 말했어요. “힘들어도 울지 않는 힘, 버티는 힘”이 있어야 한대요. 울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. 울고 나서 다시 일어나 보는 것이에요. 달리

기랑 똑같아요.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뛰면 되니까요.

🗣  “울고 싶었는데 끝까지 한 적 있어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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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무의 주인이 된다는 것

열매를 따 주고 용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.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, 다 자라면 해마다 열매를 줘요. 어른

들은 이걸 “주인이 된다”고 불러요. 일하는 것만큼, 심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대요.

🗣  “네가 심어서 키워 보고 싶은 건 뭐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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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께 · 이 그림책을 보고 나서

이 그림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영상 속 두 전문가도 “아무도 모릅니다”라고 했어요.

그러니 아이에게 무엇이 되라고 알려주지 마시고,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들어 주세요.

키즈러닝 엄마 영차!

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,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찻자리

문의 @kids_running_kr

본 자료는 참석자 가정의 학습용입니다. 외부 공유·재배포를 삼가 주세요.

“그동안 넌 뭐 할래?”를 물어봐 주세요. 로봇이 대신 해 주는 일보다,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.🍵

먼저 해 보게 해 주세요. 오래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, 아무도 모르는 일은 가 봐야 압니다.🍵

힘든 걸 끝까지 해 본 날을 크게 알아봐 주세요. 잘한 날보다 버틴 날을요.🍵

배우던 게 바뀌어도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. 갈아타는 것도 힘이라고 합니다.🍵

‘주인’ 이야기를 한 번 나눠 보세요.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이야기면 충분합니다. 돈 이야기가 아니어도 돼요.🍵


